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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시편 25,1). 
 

잉에 코흐, 마리아 아델곤다 수녀는 복홀트 근교 로빅에서 네 명의 동생들과 함께 자랐다. 
1938년부터 1947년까지, 잉에는 복홀트에서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다녔다. 아이들에 대한 
커다란 사랑을 보이면서 다양한 아동 기관에서 일하다가 마지막에 – 우리 수녀회 입회 전에 – 그 
당신 우리 수녀회에서 운영 중이던 뮨스터 – 한도르프의 어린이 집 빈첸츠베르크에서 일했다.   

1952년 5월 1일, 잉에는 코스펠드 수녀원 수련소에 입회 허가를 청했다. 수도 양성 후에는 특별한 
재능 때문에 수녀회의 여러 교육 기관에서 일했다. 수녀는 엄청난 에너지로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복지와 개발에 투신했다. 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교육관련 소임에 
제대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어린이 집 교사로서 교육 받았고 나중에는 특수교육 과정을 공부했다. 

전문적 활동 중에서도 소외된 장애아동들과 청소년들, 가족들에 대한 보살핌이 수녀의 마음에 
몹시 가까운 주제가 되었다. 정신과 진료 전문병원에서는 심한 장애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십대 청소년들과 여성들을 굉장한 이해, 인내와 굳건함으로 지지해 주었다. 수녀는 
장애인들과 능숙하게 관계를 맺곤 했다.  

수녀는 10년 동안 함의 한 지역에서 노숙자 자녀들의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했는데 대단한 
임무이자 도전이었다. 기관의 소유주였던 카리타스도 다양한 위원회에서 점차 명백해졌고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었던 수녀의 예외적인 투신과 자질을 확인해 주었다.  

마리아 아델곤다 수녀는 1992이후부터 안넨탈 수녀원에서 생활했다. 활기차고 고무적인 성격 
때문에 수녀는 위기를 맞는 동료 수녀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는 
근처에 위치한 콜핑 빌둥스슈태 제의방 담당으로서의 소임을 즐겼다. 수녀는 안넨탈에서 
가족들과 가깝게 연락하며 지냈다. 

삶의 마지막 몇 년간은 심한 질병으로 얼룩졌다. 자신의 모든 신뢰를 하느님께 두면서 민감함을 
유지하고 살루스 동료 수녀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 주면서 자신의 여정을 갔다. 그리고 여전히 
음악과 노래를 몹시 좋아했다. 

우리는 마리아 아델곤다 수녀와 함께 했던 풍요롭고 충만했던 삶에 대해 감사 드린다. 대림절, 
삶의 완전함을 수녀에게 내려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수녀에게 현실이 되었다.  


